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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S에 관한 몇 가지 문제 들(1)
田 相 範
(英語敎育科)
FLES(Foreign Language in the Elementary School)는 요즈음 英語敎育에 종사하는 사람
들의 세계적인 關心事이고， 얼마전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기억한다 (2l 早期英語敎育은 세계적인 유행이기도 하다. Gage and Ohannessian (1974)에
의하면 국민학교에서 英語를 가르치고 있는 나라수는 43여 개국에 이른다 (3) 이 통계는 1973
년에 만들어진 것이고， 또 공립학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그 동안의 추세와 또 사립학
교까지를 넣으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양인석 (1980) 교수가 지적한 대로，
Gage and Ohannessian의 통계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구라파대륙에서의 早期英語敎育의 보
급이 다. 왜 냐하면 아프리카나 아세 아에 서의 早期英語敎育의 보급은 과거 식만지 통치의 잔
재로 볼 수 있는 수동적안 보급임에 반해， 구라파에서의 早期英語敎育의 보급은 완전히 스
스로의 펠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능동적안 것이기 때문이다. 구라파 25개국 중 10개 국에 서
早期英語敎育을 질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早期英語敎育의 유행은 이민 간 어린이들의 기적과 같은 外國語習得能力과 거
의 절망에 가까운 그 부모의 外國語學習能力의 대비에 힘입은 바 크다. 이민간 어린이들은
별다른 노력없이도， 또 어린이의 때能에 상관없이， 그저 동리 어린이들과 놀고있기만 해도
짧은 기간 안에 동리 어린이들 뭇지 않게 그 고장 말을 할 수 있는레 비해， 그 부모는 상
당한 교육이 었고， 또 상당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색한 발음과 낮응 수준의 外國語
習得에 끝나는 경우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이와 같은 일상생활의 관찰에 더해， 어린이가 어른들 보다 生理的요로 外國語學習에 더
유려하다는 증언이 早期英語敎育을 부채질 한 바 있다. Lenneberg와 그의 추종자틀이 말하
는 이른 바 「腦柔軟理論 (The Brain·Plasticity Theory) J이 라는 것에 입각하여， 外國語는 정
해 진 째 에 배 워 야 한다는 「決定的時期假說(The Critical Period Hypothesis) J이 나오게 되
었다. Lenneberg는 1967년의 Biological Foundations of Language와 Lenneberg (1964)에 서
腦細뼈와 言語發達에 관해 몇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
en 이 논운은 1980';1도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2) 1978년 한풍학에서 개최한 조기영어교육 세마나 풍.
(3) (q. 양인석 (198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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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그는 어찌하여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같이 생후 18개 월과 28개 월 사이에 말을 시착
하는가에 대해 우리의 주의블 환기시킨다. 그는 이 시기야말로 腦細臨의 발달이 가장 왕성
한 때라고 말하며， 이와 갚은 腦의 왕성한 발달은 13세 경까지 계속되는데， 2세부터 思春期
까지의 이 시기가 동시에 言語習得의 決定的 時期라는 것이다. 이 기간동안이라면 액센트
없는 外國語의 習得이 용이하나， 13세 를 넘어 思春期에 틀어서면 예전처럼 外國語에 노출
시키기만 함으로써 자동적으로 外國語블 배우는 일은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그의 주장올 뒷받침하기 위 해 Lenneberg는 두개의 증거를 들고 있는 바， 그
첫째는 言語機能의 {則面化(lateralization)에 관련된 몇가치 事例플이다. 腦의 左탬、O前半球가
言語機能을 담당한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알려진 사질이다. 그런데 어떤 사고로 인해 腦의
左測前半球가 손상을 입게되는 경우， 失語在 (aphasia)을 비릇한 여러가지 言語障짧를 일으
키게 되는데， 손상을 입게되는 연령에 따라 言語障많룹 일으키는 정도가 같지 않다. 지금
까지의 臨皮報告에 의하면， 손상을 입는 나이가 어릴수록 言語障陽를 면할 수 있는 가능성
이 높아진다. 그 까닭은 左測前半球가 담당하고 있띤 機能이 腦의 오른 쪽으로 옮아 가기
때문이다‘ 이같은 機能의 轉移(transfer)는 나이가 들수록 어려워진다. 어럴 때에는 左測前
半球가 주로 言語機能을 납당하지만 오른 쪽도 수동적으로나마 言語機能을 담당하는데， 나
이가 들어강에 따라 腦의 左右半球의 分業化(polarization)와 專問化(specialization)가 진행
되어 思春期에 이르게 되면 이같은 測面化가 완료되는 까닭에， 13세 를 지나서 左測前半球
에 손상을 입는 경우， 대개는 機能의 轉移가 이루어지 않아 영원히 言語機能을 상실해 버
리고 만다. 이처럼 測面化가 13세 경 에 완료된다는 것이 決定的 時期假說의 하나의 증거라
고 tenneberg는 말한다.
決定的 時期假說의 또 하나의 증거는 腦半球切除手術 (hemispherectomies)의 결과에 대한
臨皮報告들이다. Basser (1962) 에 의하면 右半球의 切除手術이 어른보다 어린이의 경우에
더 많은 言語障끓를 이르키고 있다. 어린이의 경우 20명 의 言語障짧者 중 7명 (35%) 이 右
半球切除의 결과이며， 어른의 경우에는 Russell and Espir (l96 l) 의 보고에 의하면 단 3%만
이 右半球切除의 결과었다. 한편 Basser (l962)는 지금까지의 臨PR報告블 조사한 결과 어린
이의 경우 左半球切除手術의 결과 言語障陽를 일으킨 경우가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에 어른의 경우 左半球切除手術에도 불구하고 左半球의 言語機能이 완전히 右半球로
轉移된 예는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Lenneberg는 어 린이 의 경우 言語機能을 주로 담
당하는 左半球를 切l徐했음에도 불구하고 言語障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어린이의 경우
얘.u面化가 완료되 지 않아 左半球로부터 右半球로의 轉移가 가능했기 때 문이 며 , 짜라서 言語
習得은 2"'13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Penfield and Roberts (l959)도 Len-
neberg와 마찬가지 생각이 나， 디-만 그들은 測面化가 끌나는 나이를 9세로 잡고 있다.
Lenneberg와 그 추종자들의 決定的時期假說윤 外國語敎育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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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을 모두가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Krashen
(1973)은 Basser의 자료를 재검토하고， 右半球의 손상때문에 言語障隱가 얼어난 것은 모두
5셰 이전이었으며， Basser의 보고중 유일한 예외는 10세 었는데 ， 그 때는 言語障體가 일어
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左半球切除手術에도 불구하고 言語障陽가 일어
나지 않은 것도 모두 5세 이전의 경우였다. 이 같은 사실들은 분명히 測面化가 Lenneberg
나 그의 추종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얼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며， 따라서 言語習
得의 快定的時期는 Lenneberg의 주장과는 달리 21'V13세 가 아니 라 21'V5세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Krashen의 반박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兩分聽覺(dichoti c listening)에 대한 조사결과에
서 찾아볼 수 있다. 生理學에서 찰 알려져 있다시피， 오른 쪽 귀는 腦의 左半球에， 왼쪽
귀는 右半球에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오른 쪽 귀로 들어오는 낱말은 곧장 言語機能을 담
당하는 左半球로 들어가 해석이 되지만， 왼쪽 귀로 들어오는 낱말은 일단 右半球로 갔다가
다시 左半球로 가야하기 때문에 보다 먼 거리를 가게 된다. 따라서 확우편 귀에 각기 다
른 단어， 예블 들어 오흔 쪽 귀에다 boy, 웬 쪽 귀에다 girl 이략는 단어를 동시에 들려주
고 그 결과를 물으면， 대개의 경우 오른 쪽 귀로 들은 것이 더 청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와 같은 결과는 물흔 腦機能의 測面化의 결과이며， 만약에 測面化가 이루어지지 않
았다면 오른 쪽 귀가 왼 쪽 귀보다 낱말들의 聽覺에서 더 뛰어날 이유가 없다. 여러 연구
틀 (Berlin , Lowe-Bell, Hughes , and Berlin (I972); Harshman and Krashen(1972» 에 의하
면 4세부터 9세까지의 어린이들에 대한 兩分聽覺의 실험결과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이 결과는 어른들에 대한 실험결과와도 별 차이가 없욕음 양 수 였다. 다시
말해 測面化는 이미 4세 에 끝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실험결과들이 사실이라면 決定的時期는 수정되어야 할 펼요가 있다. 測面化를 決
定時期 결정에 대한 生理學的 근거로 잡는다면， 그 시기는 21'V4세 ， 흑은 2"'-'5세 로 장아야
활 것이다. 물론 이 기간 중 어린이들은 많은 統解論의 지식을 習得하게 되지만， 결코 그
習得이 이 기간 중에 끌나는 것도 아니며， 音體論과 意味論에 속하는 지식의 習得도 결코
이 기간 중에 완료되는 것도 아니다. 이 기간 중에만 言語習得이 이루어진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너무 강한 주장이 될 것이다. 심지어 어떤이는 測面化가 태어날 때 이루어 진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Krashen (1975» .
엄격한 얘II面化에 도전하는 증거가 左右半球分離手術 (split-brain)의 결과에 대한 臨皮報告
에서 얻을 수 있다. 심한 간질병 환자의 치료를 위해 左右半球를 연결하고 있는 통로를 핏
과적으로 切斷手術하는 방법이 취해지고 있는데， 그 결과 左右半球는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없는 완전히 독립한 별개의 존재가 된다. 이 같은 수숨을 받은 환자의 왼손에다 사과를
쥐어주면 그는 그것을 요사할 수가 없다. 비록 그의 왼 손윤 사과블 느끼고， 따라서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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右半球는 사과를 식별하지만， 그 정보를 言語機能을 담당하는 左半球로 전달할 길이 없어
사과라는 말을 옷하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오른 손에 바나나를 쥐어주면 요른 손이 감
지한 정보가 左半球로 전달되어 환자는 바나나를 요사하게 된다. 이 같은 결과는 腦機能의
測面化에서 비릇하는 것이다.
그러나 몇가지 실험결과들은 左右半球分離手術올 받은 환자의 경우 {예j面化가 생각처럼
엄격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Sperry and Gazzaniga (I967)는 비록 左半球만은 뭇
하지만， 右半球도 상당한 言語機能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Moscovitch(1976)
는 右半球가 잠재적인 言語機能을 가지고 있다가 유사시에는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
하고 있 다. 이 러고 보면 빼兒期 이후의 인간의 腦에는 Lenneberg나. Penfield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柔軟性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나치게 Lenneberg의 決定的
時期假說을 고칩한다면， 思春期 이후의 言語學習은 불가능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決定的 時期假說의 가장 큰 기둥이 었던 Lenneberg의 生理學的 증거들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한펀 言語學習에 질제로 종사한
사람들의 질험결과보고도 이민 간 어련들이 보여준 것과 같은 기적이 힘들이지 앓고 일어
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로 어랄수록 말을 더 쉽게， 더 찰 배우는가 하는 질문을 해볼 필요블
느낀다. 질제로 여러 문헌틀을 조사해 보면， 어린이들이 결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말을 쉽게， 빨리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세히 관찰해 보면， 어린이들이
母國語를 배우는 과정 속에서도 많은 짧行錯誤를 발견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Lee (I973)
가 지적한 대로， 母國語를 배우는 어린이들은 外國語를 배우는 어흔들보다 훨씬 더 요랜
기간 동안， 보다 집중적으로 言語에 노출된다는 점에 주목활 필요가 있다. 1"'6세 사이의
5년 동안에， 하루 평균 5시 간썩의 정상적인 言語環境 속에 있는 어린이는 도합 9， 000시 간
言語에 노출되는데 비 해 , 캘리포나 아의 軍言語學校 (Army Language School)의 성 안이 越南
語를 本國人과 마찬가지로 하게 되는데 필요한 시간은 1，300시 간이 었다(Burke (1974)). 이
점은 이민 간 어린이에게도 해당될 것이다.
이와 같은 言語에 대한 노출시간의 차이말고도， 이만 간 어린이는 어른과 다른 言語學習
의 動機를 가질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하루 종일을 이만 간 고장의 어린이들과 놀아야
하는 어련이에게 言語習得은 生死와 관련된 일인 반면， 어른의 動機는 이처럼 절실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들은 흔히 길거리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의 動機가 어른보다 낮을 것이라
고 잘못 생각하기 쉽다. 어란이와는 달리 어른은 대개 자기 母國語를 하는 친우들이 있기
마련이며， 그 친구들과 자주 만남으로써 外國語를 사용하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지만， 이것은 어린이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다.
한펀 外國語에 대한 態度에 있어 어린이와 어른이 같지 않다. 이마 自我가 발달하고 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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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的 自意識이 발달한 어른은， 外國語學習에 대해 우의식 중에 어린이에게서는 볼 수 없는
여러 제한을 스스로에게 가하게 된다.
이려고 보면 外國語學習에 있어 어픈들 보다 어련이가 더 뛰어난 것 처렴 보인 것은
Lenneberg가 주장하듯이 生理學的언 이유에서라기 보다는 어련이가 처해있는 社會的안， 또
는 心理的언 몇因들이 더 큰 몫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社會的언， 또
는 心理的인 훨因틀이 통제될 째， 어린이들 보다는 나이 든 쪽이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낳게 된다. 다음에 소개할 예들은 어럴수록 外國語學習에 유려하다는 것이 한낱 전설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흥미롭고 대표적인 연구는 Asher(1969)의 질험일 것이다. 그
는 일련의 실험을 용해 外國語의 네 機能인 듣기， 말하기， 쓰기， 읽거의 능력을 동시에 기
르려고 하는 것은 찰옷이라고 말한다. 종래의 聽取發話論者 (audio-linguist)들이 ， 우리는 들
어 식별할 수 있는 것만을 말할 순 있으며， 또 구별해서 발음활 수 있는 것만을 식별해 듣
는 고로， 듣기와 말하기를 풍시에 가흑처야 한다고 주장하던 것을 생각하면， Asher의 주장
은 매우 당뜰한 것이 된다.
만약에 네 機能을 동시에 다 기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가운데 어느 하나를 중캠적으
로 걸려야 하는데， 이 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轉移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機能을 골라야
할 것이다. 그는 듣기의 機能이 가장 높은 轉移의 가능성융 가진다고 주장하고， 또 이 사
질이 어련이가 母國語플 배우는 과청과도 일치한다고 말한다. 어린이들은 그들이 말하지
못하는 상당히 복잡한 문장도 듣고 이해하는 것이다. Asher의 주장이 옳다면， 듬기에서 어
린이와 어른 어느 쪽이 더 잘하는가의 문제에 대한 해탑은 곧 外國語學習에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에 대한 해밥이 된다.
Asher는 미국으로 이띤 온 어린이들이 어른들보다 外國語를 더 빨리 더 쉽게 배우는 것
은， 어른틀의 外國語習得이 靜的인 상황에서， 다시 말해 근육조직과 言語使用이 연결되 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점에 반해서 어른플은 動的인 상태에서， 다시 밀해 신체적 반응
이 言語使用과 연결된 상태에서 말을 배우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어른들도 지금까
지 처램 놀이나 행동， 또는 신체적 반응이 없는 學習 대신， 온 옴의 근육조직을 言語使用
과 연결시키는 상황에서 外國語를 배우게 되면 어른들도 어린이 못지 않은 성과를 올럴 뿐
아니라， 보다 나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말한다. 그의 설험은 바로 이와 같은 그의 가설
을 뒷받침 해주는 것이다.
全身反應方法(total physical response approach) 이 라고 불려우는 그의 실험은， 露語로 된
명령문을 미리 녹음해 두었다가 틀어 놓은 다음， 교사는 아무 설명없이 그 명령대로 행동
하고， 학생들은 그것을 보아 두었다가 나중에 학생들 자신이 교사의 시뱀대로 따라 챙동하
는 것이다. 명령문은 처음에는 昇좁節후 펀 간단한 것으훌부터 시작하여 점점 복잡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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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학생들에게 앞서 배운 것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
과를 소상히 보고하고 있다. 그 결과는 나이와 듣기의 능력이 비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는 명령문의 길이가 걸거나 짧거나를 불문하고 일정했다. 이처렴 Asher의 질
‘험결과는 신체적 반응이 言語사용과 연결되기만 하면， 어른이 어란이보다 듣기 능력에서
앞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펀 Asher and Price (1967)에 서는 학생들을 네개의 집단(2， 4， 8학년과 대학생)으로 나누
어， 그들의 外國語學習能力을 비교하고 있다. 학생들은 모두 露語를 전혀 모르는 미국학생
플로서 , 이들에 게 앞서 언급한 全身反應方法으로 露語를 가료친 결과， 나이 가 많을 수록 더
좋은 성과를 나다냈으며， 특히 월동히 좋은 대학생의 성과는 外國語學習能力。1 거의 나이
에 비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sher는 어린이들의 外國語學習能力에 대한 일화들은
非言語學的， 非生理的 몇因들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밖에도 어린이의 外國語習得能力에 관한 신화블 부인하는 보고들은 얼마든지 있다.
Braine (197 l)은 外國語學習에서 어른이 어린이보다 우수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Politzer
and Weiss (l969)는 교실에서의 外國語學習에서 나이든 어린이들이 아주 어련 어린이들보다
나은 성과를 나타냈음을 보여주며， Ervin-Tripp(1974)는 하루의 대부분을 外國語만 듣는
환경 속에서도 아주 어린 어린애들 보다는 나이가 좀 든 어린이들이 오히려 더 좋은 성과
를 나타냈음을 보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보아온 대로 社會的， 心理的 흉를因을 같게 한다면 어른이 어린이 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숱한 보고들 속에， 外國語敎育은 어 럴 때 시 켜 야 한다고 주장하
는 글들이 있는데， 이들은 거의 전부가 發즙에 관련된 주장들이다. 여기서도 가장 홍111롭
고 대표적인 것은 Asher and Garcia (1969)의 보고이다. Asher는 앞서 보아온 대로， 여건
만 같으면 어련이보다 어른이 外國語學習에 더 유리하다는 입장을 취해온 바이지만， Asher
and Garcia (1969)의 질험보고는， 發즙에 관한 한 外國語發좋좋은 일찍 시킬수록 좋으며， 發
룹의 正確度는 外國語學習을 시작하는 나이와 엄격히， 그리고 정확히 반ul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미국에 이주해 온 7세부터 19세 까치의 71명 의 Cuba 학생들과 또 미국학생들에게
네개의 英語 문장을 읽게하여 녹음한 것을 순서없이 섞응 다음 다른 미국학생들에게 다읍
의 네가지 기준에 의해 분류하게 하였다.
A. native like
B. near native like
C. a slight foreign accent
D. a definite foreign accent
그는 그 결과를 Cuba학생들이 미국에 이주해 온 때의 나이， 미국에서의 체재기 간， 성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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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조하여 다음과 같은 결흔을 얻고 있다.
첫째， 벚살 때 이주해 왔건(l"-'6세 ) ， 또 그 후 몇년을 마국에셔 살았건(l"-'8년) ， 71명 의
Cuba학생 중 native speaker와 꼭 같은 발음을 하여 A의 판정을 받은 학생은 하나도 없
었다.
둘째，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B(near native like)로 분류되었는데， B의 판정을 받기 위한
가장 높은 가능성은， 미국에 이주해 온 나이가 1"-'6세 사이이며， 거주기간이 5"-'8년 때가
가장 높았다.
셋째， 발음성적은 이주해 온 때의 나이와는 반III 례 했으며 ， 거꾸료 거주기간과는 정비례
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1"-'6세 사이에 이주해 온 어린이의 68%가 B로 분
류되었고， 7"-'12세 의 경우에는 41%, 13셰 이상인 경우에는 단 7%만이 B로 분류되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6셰 이하일 때 이주해 온 어린이는 미국사람과 거의 감은 발음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ξ나， 13세 이후에 이주해 온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거주기간과의 관계를 보면， B로 분류되는 가능성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일 때 높았
으며， 4년 이하일 때는 낮다는 것을 그들의 실험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플의 실험
은 거주기간이 짧은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약 2 : 1의 비율로 우세함을 나타내고 있으나，
거주기간이 5"-'8년이 지나면 그 차이가 줄어든다.
그들은 그들의 질험결과에 대한 이흔적인 분석의 시도로서 生理學的언 이유도 일단은 고
려하고 있으나， 소수이긴 하지만 나이가 들어 英語블 시작한 경우에도 외국인과 거의 같은
발음을 하는 경우를 들어 그 가능성을 철회하고， 대신 발음이라는건 모방에 의한 학습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린이가 어른보다 더 유리할 것이라고 말한다.
Asher and Garcia 외에도 어릴 때 外國語를 배워야 말음이 좋아진다는 오사보고는 많다.
Oyama (l976)는 미국에 사는 60명의 이태리 이만을 조사하여， 어랄 때 。l민 온 경우일수록
발음이 좋았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外國語는 어릴 째 시작할수록 더 쉽게， 더 빠르게 배운다는 것은 한낱
신화에 불과하며， 이 같은 、決定的 時期假說 뒤에 있는 生理學的 증거을도 전적으로 받아들
일 것이 옷된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여러 실험들의 보고에서， 만약 어란이가 어른들보
다 外國語學習에서 더 유려하다면 그것은 生理學的인 이유보다는 다른 이유에 연유할 것이
라는 시사도 받았다. 우리는 여기서 外國語學習의 成敗를 가늠하는 몇因들을 살펴봄으록써
그 훨因들에 입각하여 어린이와 어른의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이 용훌因에 대한 대표적인 의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우선 1{ackey (1965:99- 134)
는 그 要因을 言語的， 社會的， 心理的 훨因으로 나눈다. 言語的 훌因。1 란 주로 母國語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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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려는 外國語의 異同에 관한 것이으로 현재의 우리 목적을 위해서는 상관이 없다.
다음 社會的인 몇因은 接觸에 관한 것인데， 이것도 우리의 경우에는 어린이와 어른의 경
우 큰 차이가 없으묘로 깊이 고려할 펄요가 없다.
다음 心理的인 몇因으로서 年輪(age) , 動機(motives)， 生得機能(native skill) , 知能과 人
뾰(intelligence and personality) , 記憶力 (memory span) , 準備性(readiness) , 動因 (drive)
등을 들고 있다.
Pimsleur는 여 러 곳 (Pimsleur (196 1 : 16), (1966:182-183) , (1968a:73) , (1968b :98- 106»
에서 이 몇因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는 다음의 세가지를 들고 있다. 즉， 言語쩌能
(verbal intelligence) , 動機(motivation) , 總覺能力 (auditory ability) 등이 다. 言語知能이란
어휘력과 언어자료에 대한 추려력을 말하며， 動機란 학습자의 흥미， 그리고 觸覺能力이란
음성식별력을 의미한다.
Muskat-Tabakowska (1969 :43)는 情報理論 (information theory)에 서 사용하는 購音 (noise)
이라는 개념을 설명함에 있어 야 문제에 대해 간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그가 생각하는
훨因온 記憶力 (memory limitation) , 動機(motivation) , 興味(interest) , 身體的， 心理的 條
件 (physical and psychical conditions) , 其他(etc‘ ) 퉁이 다.
한펀 Lambert는 Lambert ( (1961:155-156) , (1963; 43) ) 등에 서 知的能力 (intellectual capa-
city) , 態度 (attitude) , 動機(motivation)의 셋을 愛因으로 들고 있다.
끝으로 Jakobovits (196S: 108)는 言語學習能力이란 인간 모두에게 주어진 능력이지만 그
속도는 개 언차의 영 향을 받는다고 전제하고， 그 몇困을 -般때能 (general intelligence) , 經
驗(experience) , 健康(physical health) , 動機(motivation) , 其他(etc. ) 로 나누고 있다.
지금까지 열거한 훨因들은 그 輕重의 차이는 있으나 그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 外國語學
習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이 다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여러 경우에 겹치는 다
음 다섯가지를 外國語學習의 중요 훨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記憶力 (momory
span) , 知能 (intelligence) , 動機 (motivation) , 態度 (attitude) , 適뾰 (aptitude) .
지 금부터 우리가 알아보아야 할 것은， 이 와 같은 다섯가지를 外國語學習의 주요 훨因이
라고 할 때， 그것이 年敵과 어떤 相關關係를 가지는가 하는 점이다. 우선 記憶力으로 말하
자면， 우리 들이 흔히 알고 있는 것과는 반대 로， 여 러 心理學者들은 記憶力은 나이와 비 례
한다고 말한다. 예률 들어 Miller C1951 :210) 는 나이에 따라 암기할 수 있는 자릿 수 (digi t)
가 증가한다고 말하고， 그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있다.
No. of Digits Age
1· ·… ……………· ·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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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펀 11ackey(1965:131)도 記憶力아 年觀에 따라 증가한다고 말하고 있는 바， 20세 까지
는 꾸준히 증가하고， 20대 에는 현쌍을 유지하며， 30세 부터는 감되하기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다. Deese (I958:246)도 나이와 記憶力이 비례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記憶力에 관한 한， 外國語學習은 그 시작이 어럴 때 일수록 좋다는 것은 찰옷
된 주창아 된다.
둘째로， 知能의 단위인 IQ는 15세까지는 대개 높아지고， 그 。l후 20"'30세 까지는 별 변
동이 없다가， 그 후부터 조금썩 내려가기 시작한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 (Hebb
(1966: 187-204)). 知能만을 놓고 생각한다면， IQ가 절정에 달해서 안정되는 15세 가 外國語
學習을 시작하는 最適期라고 해야 할 것이다.
知能이 外國語學習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Pimsleur (1968a: 74)는 16% (. 40) , Asher
(1969 : 16)는 약 20% 청도를 생각하고 있으며， 11ackey (1965: 123)는 理解에 있어서의 知能
의 역할을 인청하댁， 생룹없읍룹學習 전딴에 있억서의 IQ의 거능을 그리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려는 눈치다. 그는 그 증거로서 低能兒 (imbecile)에게 佛語를 가르친 P.F. Angioli1lo의
실험결과를 예로 플고 있다.
셋째로， 動機는 학자들에 따라 그 분류가 다양하나， 그 기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견
이 일치하는듯 하다. 11elton(q. Hilgard(1956:340» 의 말처럼 動機는 어떤 개체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며， 그 개체의 활동방향을 제시하고， 또 그 활동을 선택하게 해준다.
Lambert (1963: 4 1)는 動機를 道具的(instrumental)인 것과 統合的(integrative)안 것으로
나누고， 후자가 더 성공적이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전자는 外國語블 어떤 목적을 위한 방
펀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그런 목적없。l 자기가 배우는 外國語에 대한 호
감 때문에 공부하는 경우이다.
統合的動機는 어린이의 경우에는 큰 개인차를 보이지 않겠지만， 어른의 경우에는 이미
가지고 있는 생활경험 때문에 어린이의 경우보다 개언차가 클 수 있다. 그러나 道具的動機
는 공부하는 장소와 개언에 따라 심한 개안차를 보일 것이다. 미국으로 이민 간 어련아와
우리나라에셔 英語를 배우는 어란이의 道具的 動機가 같을 수 없으며， 중학교 입학시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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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語시험이 과해졌을 때와 그렇치 않을 때의 動機카 같을 수 없다. 이 같은 개인차는 어른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Pimsleur (l968a:74)는 外國語學習에 대한 動機의 영향력을 t6%
정도로 보고 있다.
外國語學習에 있어 어떤 다른 몇因 못지 않게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態度이
다. 態度는 어떤 外國語에 대한 어떤 개체의 개별적인 정측경험에서 보다는 그 개체가 놓
여있는 환경， 즉 가족， 사회， 민족의 態度에서 영향받는 바가 더 크다. 어떤 外國語에 대
한 좋건 나쁘건 간의 펀견은 나이가 들수록 커질 것이다.
끝으로 중요한 몇因은 適性아다. 外國語學習에 있어서의 適性의 문제는 주로 Pimsleur
(1968a)와 Carroll (q. Lambert (1963:35-36))에 자세하다. Pimsleur (l968a:73)는 言語適性
속에 (1) verbal intelligence, (2) motivation, (3) auditory ability의 셋을 들고 있으며，
Carroll은 (l) phonetic coding, (2) the ability to handle “grammar", (3)rote memorization
ability, (4) the ability to infer linguistic forms, rules and patterns from new linguistic
content 등을 들고 있다.
適性은 나이보다는 개 인차에 의 해 좌우될 터 이지 만， Pimsleur의 분류에 따르든 Carroll의
입장을 따르든， 어린이 보다는 나이 든 쪽아 더 유리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려는 外國語學習의 成敗를 가늠할 다섯가지 훨因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나이
에 대해 어떤 관계에 있는가블 피상적으로 알아본 바 있다. 그 결과 우리는 대개의 경우
그 훨因플은 어린이에게 보다는 나이 든 쪽에 더 유리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여기서는
다시 그 흉흉因들과 年觀과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 記憶力은 학습자의 나이가 30올 넘지 않은 한， 어린이 보다는 나이든 쪽이 유리하
다. Fraser, Bellugi , and Brown(1963:121-135) 등은 일련의 질험을 통하여， 어 란이들에 있
어 理解 (comprehension) 가 짧表 (production) 보다 앞서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것은 후자
가 천자보다 더 많은 기억력을 요하기 때문아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記憶力아 더 뛰어
난 성인이 문장을 이해하고 구사하는 데 있어 어린이보다 더 유리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풀째로， 知能도 30세 가 지나 外國語블 배우기 시작하지만 않는다면 어른이 더 유리하다
고 할 수 있다.
셋째로， 動機는 경우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外國語블 배우는 어란
이의 學習動機블 미국에 이민간 어린이의 學習動機와 마찬가지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 국민학교에서 英語를 정식 과목으로 가르쳐서 성척을 내게 한다면 道具的動機는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일부 국만학교에서 질시했던 英語敎育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중의 하나가 動機짧發의 어려움이었다고 생각된다.
넷째， 배우려는 外國語에 대한 態度는 어린이보다 어른의 경우에 더 큰 펀견을 볼 수 있
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나이의 문제라기 보다는 개인의 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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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言語適性도 어린이 보다는 나이든 쪽이 더 유리하지 않나 싶다.
지금까지 우리는 外國語學習에 있어서의 年觀의 문제를 몇가지 이본에 입각하여 살펴보
고， 흔히 생각하듯이 外國語가 어럴 때 배우기만 하면 하나도 힘들이지 않고 그냥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질제로 어린 나이의
학습자에게 外國語를 가르쳐 본 여러 질험들의 결과가 어떠했는가 하는 점이다.
FLES가 국가적인 지원하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예는 미국이다. 1960 1건은
미국에서의 FLES교육의 철정기였다. 그러나 미국이 처음부터 外國語學習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다. 세계 제 1 차대 전이 일어났을 무렵， 外國語， 특히 獨語에 대한 미국사람들의
반감은 대단했으며， 23개 주에서 外國語敎育을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것은 1950
년까지도 계속되었다. 그려나 제 2 차대전중， 그리고 전후에 外國語 기능자의 휠요를 절감
하게 되 고， 특히 1958년에 통과된 NDEA(National Defence Education Act)에 힘 입 어 , 1960
년에는 거의 모든 주에서 外國語를 가르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39년에는 FLES교육을 받
던 학생수가 2，000명 이 던 것이 19601건에는 1，227，000명 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증가를 가져온 데에는 스푸트닉의 자극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FLES의 유챙에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1956년의 Modern Language Associa-
tion의 모임이었다. 여기에 모인 대부분의 心理學者들은 外國語를 배울 最適期는 태어날
때라는 데 의견을 모았고，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면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는 것아 좋다고
주장했다.
이 때 사용된 교수법은 거의 가 聽取發話法 (audio-lingual method) 이 었다. 아 방법은 이
밖에도 army method , the aural-oral method ,- the natural method , the New Key라는 이 릉
으로도 불리워졌으며， 전에 군얀들의 外國語敎育을 위한 ASTP(army specialized training
program)에 서 사용되었던 방법이 다.
19601건에 절정에 달했던 FLES는 그후 내려막길을 달리게 되는 바， 그 원안을 알아보는
일은 FLES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다. Andersson (1969) ,
Page (1966) , Pillet (1974) , McLaughlin (1978) 등은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첫째， 유능한 교사가 부족하였다. 교사의 모집， 훈련아 생각보다 어려웠고， 많은 유명한
대학에서 듣지도 말도 못하는 外國語에 대한 자격증을 주는 사례가 허다하였다.
둘째， 학문에 대한 무기력과 다성이 큰 원인이 되었다. 전통적인 이론과 방법응 배격을
받고· 사라졌으나， 새 。1 폰과 방법응 저항을 받았다. 교사들은 새 방법에 대한 훈련을 받지
못하였으며， 교사훈련에 대한 관심도 부족하였다.
셋째， FLES가 새로운 것요로 도입될 때에는 흥분했던 사람들이 이 계획을 준벼하고 계
속해나가는 데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처음의 정열이 사라지자 이 계획에 돈이 많
이 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사람들의 관심도 점차 냉담해졌다. 교육의 질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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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는 사람들이 셰급을 올린다는 데에는 일제히 반대했다. 그리하
여 많은 학교에서 FLES는 한낱 과외활동으로 명목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그 비용은 학부
모로부터 염출하게 되었다.
넷째， FLES는 기대에 비해 성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알려졌다. 애들의 外國語習得은 心
理學者들이 예견했던 것 보다 느렀으며， FLES에 참가한 어린이을은 이민자녀들과 닮은 데
가 없었으며， 따라서 몇달 만에 外國語를 習得한다는 기척도 얼어나지 않았다. 애플은 다
른 괴-목과 마찬가지로 外國語를 힘들어 했다.
다섯째， 聽取發話法은 대체로 성콩적이었으나， 母國語사용을 전적으로 피함으로써 교사
와 학생의 관계가 제한되었으며， 설명을 듣기 보다는 정해진 자료를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데 숙달된 어란이플은 경우에 따라 알맞는 표현법을 배우지 못하게 되었다. 공부라면 으례
책융 연상하던 학생들은 얼마 후에는 外國語 學習을 놀이 정도로 우습게 알게 되었다.
여섯째， 어린이의 認知發達 (cognitive development) 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 나이에
관계없이 같은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추상적언 사고가 가능한 나이에 든 학생들도 그
것을 사용할 기회릅 놓치게 되었다.
끝으로， FLES교육에 대한 평가가 소흘하였다. 많은 계획들이 사전평가 없이 진행되었
다. 평가를 제대로 하자면 돈과 시간이 든다는 것이 그 원인이기도 했다. 그나마 대부분의
펑가는 聽取發話法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보다는 이 방법에 대한 교사의 충성도를 살피는
경우가 많았다.
FLES에 대한 몇가지 평가가 보고되었다. Pillet (1968)는 FLES교육에 대해 전반척으로
호의적이긴 하지만 적지 않은 문제첨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Page (1966) 도 매우 비판
적이다. 이들은 하루에 한 시간 정도의 학습이 별 소득이 없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聽取發
話法은 만능이 아니었으며， 어린이의 動機짧發도 어려웠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저학년
의 놀이 분위기가 사라지고 3，4학년으로 진학하면서 보다 文型을 강조하는 연습아 늘어나
자， 어린이들은 外國語에 대한 흥미를 앓게 되었다. 게다가 중학교에 갔을 때 국민학교에
서의 FLES의 경험이 오히려 핸디캡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Vocolo (1967) 는 FLES를 경험하고 중학교에 온 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같은 또래의
지능융 가진 다륜 학생들보다 外國語가 더 뛰어났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체로 보아 극
적언 결과가 있었다는 보고는 없다.
FLES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에 二電言語敎育 (bilingual education) 이 있다. oj 프로그
램은 다수 민족이 모여 사는 미국과， 英佛 두 言語가 사용되는 캐나다에서 가장 충실하고，
이 두 나라가 이 문제에 대한 가장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물흔 FLES와 二重言語敎
育은 같은 것이 아니다. 후자의 목표는 外國語와 母國語를 모두 가르치는 것이지만， 전자
의 목적은 外國語만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양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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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유사하부로 이 두 나라에 있어서의 二重言語敬育의 질태를 알아보는 것은 FLES플 규
명하고자 하는 우리 목척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二重言語敎育은 배우고자 하는 外國語에 노출되는 청도에 따라 다음의 세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이름하여 全體홉水計劃 (total immersion program) 이 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학생들은 종일 배우려는 外國語 속에서 살게 된다. 교사들은 그 外國語를 母國語로 사용하
면， 학생틀은 外國語 이외의 모든 과목을 그 外國語로 배우게 펀다. 이와 같은 시도의 목
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교사플과의 정촉 속에서 자연스럽게 外國語블 배우게 하려는 것이
다. 이 계획의 대표적얀 예는 Lambert and Tucker(1972)에 The St. Lambert project로 소
개되고 있 다. Lambert와 Tucker는 종래의 시도들이 성공하지 못한 까닭이 , 外國語觀育융
너무 의식한 나머지 外國語를 너우 기계적으로 非母國짧 사용자인 교사에게서 배웠기 째문
이라고 말한다，
두번째는 部分漫水計劃 (partial immersion program) 이 라고 불리우는 것으로서， 종일을 外
國語로 공부하는 全體漫7.](計劃과는 달리， 여기서는 반나절만 外國語료 공부하고 나머지는
母國語로 공부하는 것이다. 미국 풀로리다주의 Coral Way국만화교， 텍사스주의 Laredo국
만학교에서 시행한 방법틀이 대표적언 예이다.
세번째는 混合計寶U (mixing program)이 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外國語와 母國語 모두블
듣고 흔스게 된다. 서부 벡렴에 있던 John F. Kennedy국민학교가 그 전형적인 예이다. 학생
은 독일 학생과 미국 학생으로 구성돼 있으며， 학생들은 獨語와 英語중 어느 것이든지 마
음대로 사용하게 하였다. 시간 중에 교사는 英語와 獨語를 섞어 사용하였으며， 심지어는
한 문장을 獨語와 英語 단어를 섞어 사용하였다. 학생틀은 교사의 질문에 대해 獨語와 英
語 중 어느 것으로 대답해도 우방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교사가 학생들의 질문이나 대답
을 번역해 주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세가지 방볍에 의한 二重言語敎育의 결과블 소상히 알아보기로 하
자. 앞서 언급한 대로 全體홉水計劃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St. Lambert計劃이 다. Lambert
and Tucker(1972)는 이 계획의 처음 5년동안의 성과에 대한 보고이다. 학생들은 전과목을
佛語로만 배우며， 2학년에 가서야 비로소 英語를 배우기 시작한다. 1학년 말에 시행한 평
가에서 寶驗集團의 어린이들은 英語사용 比較集團에 비해 英語의 어휘， 읽기에서 뒤떨어졌
으나 이해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다. 寶驗集團의 어린아들이 英語를 전혀 배우지 않았으묘
로 이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한펀 佛語사용 lt較集團과 비교해 볼 때， 佛語의 전반척인 기
능에서 寶驗集團의 어련이들이 둬떨어졌다. 그러나 단어의 식별， 문장의 이해， 語順 등에
서는 別差가 없었다. 산수에 있어서는 英짧·佛語사용 比較集團의 어란이플과 치아가 없
었다.
2학년 말에서 시행한 평가에서는 實驗集團의 어린이틀이 英語에 있어 H:較集團의 어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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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같은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다만 鍵字에 있어서는 比較集團이 위였다. 그러나 어휘에
있어서는 實驗集團이 위였다. 이것은 아마도 佛語로 부터의 轉移의 탓인듯 하다. 實驗集團
의 어린이들은 2학년에 올라오}서 35분짜리 英語수엽을 매일 두번씩 받았던 것이다. 佛語에
있어서는 아직도 實驗集團이 佛語사용 比較集團보다 둬옐어졌다. 특히 문법에서 그러하였
다. 그려나 發音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 산수는 實驗集團의 성적이 英語사용 比較
集團의 성적보다 위였다. 이것은 아마도 산수를 外國語로 배웠기 때문애 학생들이 더 긴장
해서 철저히 공부한 탓일 것이다.
3，4학년 말에 시행한 평가에서는 佛語에 있어 寶驗集團과 比較集團의 간격이 더욱 좁아
졌다. 4학년 말에 가서는 實驗集團의 어란이들이 佛語의 기능면에서 평균점 이상을 받았
다. 사용하는 문장은 佛語사용 比較集團의 어란이들 보다 더 단순하였지만 더 정확하였다.
英語와 산수에 있어서는 英語사용 比較集團의 어란이들과 같거나 더 뛰어났다.
St. Lambert計劃과 비슷한 것에 Ottawa計劃이 있다 Barik and Swain(1975) 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이 계획은 1，000명 의 英語블 사용하는 어린이에게 佛語를 가르치기 위한 것
인데， 매 학년 말에 시행한 평가결과는 St. Lambert計劃의 결과와 마찬가지임을 보여준다.
St. Lambert와 Ottawa計劃은 全體홉水방t엽이 FLES보다 월등히 우수함을 보여준 예들이다.
部分홉水計劃에는 Coral Way국민학교， Laredo국민학교의 예들이 있다. Coral Way국만
학교에서는 요전에 미국인 교사가 전과목을， 오후에는 서만아인 교사가 전과목을 가르쳤
다. 한펀 Laredo국만학교에 서는 한 교사가 英語와 西班牙語를 반나절씩 나누어 쓰면서 전
과목을 가르쳤다.
이 밖에도 部分홉水計劃에는 Ontario의 Elgin鄭의 St. Thomas국민학교에 서 시행한 Elgin
計劃이라는 것아 있는데， Barik and Swain (l974)은 이 計劃의 성과를 全體활水計劃과 FLES
와 131 교 보고하고 있다.
학생플은 英語사용지역에 사는 27명 인데 ， 이들은 오전에는 佛語로 전과목의 수업을 받
고 오후에는 英語로 전과목의 수엽을 받았다. 全體혈水計劃j에서는 교사가 모두 배우려는
外國語의 母國語사용자였으나， Elgin計劃에 서는 佛語와 英語를 모두 유창하게 하는 英語사
용자 들이었다. 또한 St. Lambert때 와는 반대로， Elgin計劃에 서는 l학년에 서 英語의 읽기
와 쓰기플 먼저 가르치고， 2학년에 서 佛語의 읽기를 가르쳤다.
l학년 말의 평 가에서 部分홉水敎育을 받은 학생들은 英語로만 교육을 받은 FLES의 학생
에 비교해서 認知， 英語， 산수에서 같은 성적을 나타냈으며， 佛語의 아해에서는 全體홉水
敎育을 받은 한살 밑의 유치원 애들과 갚은 성적을 나타냈으며， 全體홉水計劃에 참가한 1
학년 학생를 보다는 훨씬 못한 정적을 나다냈다. 한펀 하루에 20"'40분간 씩 佛語를 배우
는 FLES의 학생과 비교해 볼 째 놀람게도 佛語의 이해에서는 벌 차이가 없음을 알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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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말의 평 가에 서 Elgin劃計의 어 련이들은 FLES의 학생들과 비교해 서 佛語로 배운
산수에서 같은 성적을 나타냈으나 英語는 FLES의 학생들에게 뒤떨어졌다. 놀라운 사실은
2학년에 올라와서 처음 英語를 배우기 시작한 全體홉水計劃의 학생들보다도 英語가 뒤떨어
졌다는 사질이다. 그러나 佛語는 全體흘水計劃의 학생에겐 뒤졌오나 FLES의 학생플 보다
는 우수하였다.
3학년 말의 평가는 Elgin計劃의 학생틀이 여전히 FLES의 학생들보다 英語가 둬지고 있
음을 보여주었으나， 산수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佛語는 全體홉水計劃의 학생에게 뒤떨어
졌다.
混合計劃의 대표적인 경우는 서부- 백림의 John F. Kennedy국만학교의 경우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Mackey (I972)의 보고가 있다. 이 계획의 개요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했지만， 한
마디로 말해 아 계획은 질패작이었다. 두 言語로 가르치므로 수엽의 진도는 느렀고， 따라
서 학생플은 지루해했다. 많은 미국학생들이 쓰는 독일어는 정상이 아난 것 '?l었으며， 많은
규율상의 문제도 대두하였다. 그 고장의 다른 국민학교보다 다섯 배나 많은 예산윤 들인
이 학교에서의 교육에서 이렇다 할 소득을 얻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는 外國語에 대한 노출의 청도에 따라 二重言語敎育을 全體홉水， 部分홉
7]<., 混合의 세가지로 나누었으며， 이 가운데서 만족스려운 결과플 가져온 것은 全體漫水計
劃뿐이고， 混合計畵u은 실패였다는 것을 알았다. 한면 FLES의 결과는 이보다도 훨씬 못하
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이 글의 앞 부분에서 어릴수록 生理的으로 外國語習得이 유리한 것인가의 의문을
제기하고， 이 같은 假說이 매우 의심시 된다는 것을 알았다. 어린이가 어른들보다 外國語
敎育에 더 유리하다면 그것은 보다 心理的안， 社會的인 이유에 연유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
다‘ 이 사실은 外國語敎育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두가지 시사블 준다. 그 첫째는， Asher가
한 것처럽 어른에게도 어린이가 향유하는 것과 같은 여건을 마련해준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外國語敎育을 성공척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이민 간 어린이가 보여주는 外
國語習得의 기적 이 生理的이 라기 보다는 心理的， 社會的인 것이 라띤， 이 같은 점을 적극적
으로 이용하여 어린이에게 이민 간 어린이가 처하게 될 환경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
이다. 全體漫水計劃이 그 하나의 표현일 것이다. 더우기 發홉만은 일찍 배우기 시작할수록
좋다는 결정적안 증거가 있고 보면， 가능하다면 全體漫水計劃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점을 감안할 때， 유능한 교사도 없이 별 준비없는 상황에서 국민학
교에서 l주일에 한두시간 청도 英語를 가료친다는 작업이 도로에 그철 것이라는 건 너무나
분명하다. 정말 外國語에 능한 기능인이 펄요하다면， 각종 예능계 국민학교블 세우듯이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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